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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 뉴스

베트남 통관법률 및 FTA관련 Q&A

                 7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노동허가 이슈 관련 베트남 정부 답변  

올 5개월간 무역수지 3억 6,900만 달러 적자 추산
하노이는 7일, 호찌민은 14일까지 국제선 입국 임시 중단
5개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 5년 만에 증가율 최저
베트남 산업무역부, 한국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원 요청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 기간 단축 검토중
철강 가격 상승, 건설업 전반에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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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녹색 건축 인증 현황

2021년 5월 5일 업데이트 

금주의 통관 Q&A

한-베 공동으로, 당초 5월 중순 베트남 북부(하노이, 하이퐁), 남부
(호치민) 노동허가 이슈 관련 간담회 개최예정이었으나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이후로 잠정 연기되어 관련 답변을 정리
및 첨부합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87021
https://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04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22&TOP_MENU_CD=33339&LEFT_MENU_CD=37739&MENU_CD=37739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9/globalBbsDataView.do?setIdx=306&dataIdx=183536&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https://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04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22&TOP_MENU_CD=33339&LEFT_MENU_CD=37739&MENU_CD=37739
https://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04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22&TOP_MENU_CD=33339&LEFT_MENU_CD=37739&MENU_CD=3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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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항공 관리국은 방역 강화를 위해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을 통한 국제선

입국을 잠정 중단 하기로 결정함 .  또한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국제선 입국을 중단했던 호찌민 떤선녓

공항은 입국 금지를 6월 14일까지 연장함 .  해외 출국

항공편은 두 공항 모두 정상운항되는 것으로 알려짐 .

[Vnexpress ,  5 .31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5월까지 5개월간 수출입 규모
는 2 ,622억 5 ,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4% 증가함 .

수출은 1 ,309억 4 ,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7% 증
가 ,  수입은 1 ,313억 1 ,000만 달러로 36 .4%가 증가했으며 5개
월간 무역수지는 3억 6 ,900만 달러 적자 기록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5개월간 총 376억 달러를 수출함(전년 동
기 대비 49 .8%↑), 뒤를 이어 중국 201억 달러(26%↑), EU
161억 달러(20 .8%↑), ASEAN 115억 달러(23 .7%↑),한국
89억 달러(17 .1%↑), 일본 84억 달러(7 .7%↑) 순임 .  최대 수
입국은 중국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8% 증가한 432억 달러이
고 

한국은 209억 달러 (20 .5%↑)로 2위를 기록 했으며 ASEAN
181억 달러(54 .2%↑), 일본 89억 달러(14 .8%↑), EU 67억
달러(16 .8%↑), 미국 64억 달러 (6 .8%↑) 순으로 뒤를 이음 .

[베트남 통계청, 5.29.]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하노이는 7일, 호찌민은 14일까지 국제선 입국 임시 중단 

5개월간 수출입규모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 무역수지 $3억 6,900만 적자 추산

자료: VnExpress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6%상승 및 전년 동기 대비 1.29% 상승했고, 이는 2016년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임. 11개의 주요 소비재 및 서비스 중

8개 그룹의 전월 대비 가격이 증가했고, 이 중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부문은 운송업 (+0.76%), 감소폭이 가장 큰 부문은

여행업 (-0.7%)임. 통계청은 세계 유가 추세에 따른 휘발유 및

가스 가격 인상과 전기세 및 수도세 인상 등이 전월 대비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함.

[VTV 5 .31 .]

5개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 5년 만에 증가율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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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철강  가격은  1 kg  당

1 8 ,700 ~ 1 8 ,800동으로  연초  대비  약  45%  상승하

고   2020년  3분기  대비  1 .5배  상승함 .  이는  중국의

철강  수출  감소와  코로나  이후  회복세로  증가한  철강

수요 ,   운송비의  증가  및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

임 .  통상  철강  가격은  아파트  건설비의  약  28% ,  연립

주택  건설비의  35%  정도를  차지하나  철강  가격  급증

으로  인해  시공사에  약  8%의  가치  손실 ,  약  9 ,000

억  동의  손실을  가져옴 .  이는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증

가시키고  분양가가  상승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는  소

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VTV ,  6 .4 . ]

베트남 보건부와 국가 운영위원회는 베트남 정부에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한해서는 현행

의무 시설 격리 기간인 21일을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코로나 백신 접

종을 완료했더라도 의무 시설 격리 21일 ,  의무 자가격리 7일 ,

총 28일의 격리를 수행해야 함 .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 단축은 아직 검토중인 사안으로 승인이 가능한 백신

종류 ,  격리 단축 일정과 시행 시기는 미정임 .

[Vnexpress ,  6 .3 .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6월  2일  한국  대사관과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조업  운영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가짐 .  베트남  산업  무역부는  한국에서  

 Mod e r n a ,  N o v a n a x  등  백신  생산  계약을

체결한  삼성  및  S K  등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진출  기업에  코로나 1 9  백신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함 .

[Baoch inhphu ,  6 .  3 . ]

베트남 산업무역부, 한국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원 요청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철강 가격 상승, 건설업 전반에 영향 미쳐  

자료: VTV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 기간 단축 검토중

자료: Vnexpress

자료: Baochinhphu



베트남의 녹색 건축 인증 종류

 
 

자료: EDGE(2019.12.)
 

베트남에는 LEED, LOTUS, EDGE 등 대표적으로 총 세

종류의 녹색 건축 인증 제도가 있다. 녹색 건축 인증은 각

인증별로 세부 인증 기준 및 절차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

으로 건물의 설계 단계에서 녹색 인증 프로젝트 등록을 하

고 건물의 완공 후 심사를 실시해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따라서 등록 프로젝트는 건축 및 인증이 진행 중인 프로젝

트이며 최종 인증 프로젝트는 건축 및 인증을 완료하고 각

인증별 녹색건축물의 해당 등급을 부여받은 프로젝트이

다.

베트남의 녹색 건축 인증 시장 점유율
녹색건축 인증 점유율을 프로젝트 개수로 분류하면

LEED가 전체의 54% 프로젝트를 보유해 최다 점유율을

가진다. EDGE는 26%, LOTUS는 20%로 뒤를 잇는다.

반면 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나누면 EDGE(59%),

LEED(30%), LOTUS(11%)순이다.

 

 

 

 

 

 

 

 
자료: Green Building Information Gateway

 

Green Building Information Gateway는 베트남의

녹색 건축 인증 시장은 2020년 전체 건축 프로젝트의

9%에서 2025년까지 29%로 20%p 증가할 것이라 전망

했다. 업종별로는2025년까지 272억 달러 규모의 상업지

구 부동산 중에서 21억 6,000달러 규모, 1,416억 달러 규

모의 주거지역 부동산 중 200억 달러 규모 역시 녹색 건

축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구 수 기준

2025년까지 공급 될 173만 호의 거주 가구 중에서 26만

호가 녹색건축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베트남의  녹색  건축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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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베트남 정부, 각 부처, UNDP, 녹색 건축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
지난 2020년 12월 UNDP, 베트남 건설부, 하노이시 및 각
부처 담당자들은 Green Building Week 행사를 주재하고
베트남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요구를 충족시기며 녹색 도
시를 지향하는 방안과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베트남의 친
환경 건물 개발 현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UNDP 관계자
는 베트남에서 건물은 최종 에너지 소비의 35~40%를 차지
하는 최대 에너지 소비처이며, 베트남의 급속한 도시화와 건
물 확장으로 인해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해마다 증가하
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건설부와 UNDP는 베트남 상업용
및 고층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EECB) 75개의 솔
루션을 도입 및 구현 했으며 이는 총 17개 건물에서 25~67%

의 에너지 절감 또는 1만 1,547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 녹색 인증 제도 해외 진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발
 ‘녹색 건축 인증의 해외시장 수출을 위한 글로벌 녹색건축
인증기준 및 운영체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녹색 건
축 인증 기준(G-SEED)의 해외 시장 수출을 위한 기반은 아
직 미흡한 실정이나 국내 설계사 및 건설사의 동남아시아, 중
앙아시아 등 해외 시장 진출이 증가하며 KOICA 등이 실시
하는 ODA사업 증가로 해외에 한국의 G-SEED 제도가 진출
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녹색건축 인증 기
준 및 절차의 해외 적용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한국 건설사
및 설계사가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아직까지
LEED(미국 녹색 건축 인증 기준)위주로 인증을 진행하고 있
다. 이미 베트남에 진출하여 인증이 활성화돼 있는 미국의
LEED, 세계은행 IFC의 EDGE와 베트남의 자체 녹색 건축
인증제도인 LOTUS 현황을 분석 및 참고하여 한국의 G-

SEED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발한다면 한국의 건
설 및 설계 프로젝트 베트남 진출과 더불어 한국의 G-SEED

인증 제도도 공동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의 건축 설계 사무소 및 친환경 건축 자재 기업 진출 염
두에 둘 수 있어
녹색 건축 인증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 건축 자재 등 다양한
범주에서 인증이 이뤄진다. 일본의 건축사무소인 SASAKI는
호찌민 스마트시티 디자인 공모전에서 친환경 스마트 시티 설
계 프로젝트에 입상하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건축 사무소가 설계 단계에서 녹색 건축 인
증을 받을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하여 진출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한 한국의 친환경 건축 자재 기업이 자재 수출을 통하여 베트
남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베트남 내 활성화된 녹색 건축 인증은 LEED(미국), LOTUS(베트남), EDGE(세계은행-IFC) -
- 베트남 녹색 건축 인증 시장은 2020년 전체 건축 프로젝트의 9%에서 2025년까지 29%로 증대될 전망 -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8260&pageViewType=&column=title&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1039132&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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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개요  
·샘플  송부  →  품질검사  →  식품등록
→정식수출  →  식품검역  →  수입완료

샘플  수입  후  품질검사
·샘플을  베트남으로  송부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

· ISO  17025에  부합하는  공인  검사소
에서  품질검사  진행 (베트남  검사  기관  :

Vinacontrol ,  Quatest )

· ISO  17025  기준  충족  식품안전서류
발급

수출  전  식품안정성  공표  및  등록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  식
품안전성에  대해  공표하고  베트남  보건
부에  식품안전성  공표서를  등록해야  합
니다 .  등록  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뉘
며  다음과  같습니다 .

1 )  자기선언 (Self-Declaration)
기업자체적으로  식품안정성을  공표한
후  보건부에  등록하는  방식 (대부분의
식품 ,  첨가제 ,  식품용기  등 )

2)제품선언(Product-Declaration)
베트남  행정기관을  통해  식품  안정성을
공표한  후  등록하는  방식 (건강보호식
품 ,  의료용  영양식품  등 )

 

·2019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수입산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베트남  바
이어는  식품을  수입하기  전  해외  제조
업체의  GMP  인증  서류를  베트남  보
건부  식품안전국에  신고해야  함

·본  절차는  수입자  주도로  진행되며 ,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일부  서류는  수출자  제공 )

하노이무역관  김태윤  관세사

 

**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베트남 수입요건  **
Q :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가요?
A : 모든 국가는 자국의 식품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제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합니다. 베트남에도 식품등록 및

검역절차를 거쳐야만 정식으로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규

제사항은 법률 규정상 수입자의 주도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한국 수출자가

반드시 제공해주어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며, 귀사에서는 이러한 제반서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➊  등록신청서  :  양식에  맞게  수입자  측에서

작성

➋  ISO 17025 기준  충족  식품안전서류 (베

트남  기관에서  샘플  통하여  발급  가능)

➌  자유판매증명서(CFS)  :  모든  품목  필수

이며 ,  한국  식약처  운영  ‘식품안전나라 ’홈페

이지에서  신청가능

 (WWW.FOODSAFETYKOREA.GO.KR)

➍  위생증명서  :  식물  조제품  등은  제출대상

이며 ,  한국  식약처  운영  ‘식품안전나라 ’에서

신청가능

➎  ISO 22000, GMP 인증서류 ,
HACCP  인증서류  등  각종  인증서 (수출자

제공)

➏  기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품목별  성분  관
련  자료  등

http://www.foodsafet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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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이슈 관련 애로・건의에 대한 

베트남정부 구두답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1. 노동허가 관련 제152호 시행령 개정요청

<Q> 노동허가(work permit)는 근로자 개개인의 인권과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 및

베트남의 경쟁력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임. 최근 개정시행령(152/2020/ND-CP)은 전문

가 인정조건 강화(학사학위+경력3년 또는 자격증+경력5년), 관련 대학전공 및 관련 경력 해

석 등 기업현장의 혼란이 상당하므로, 투자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차원에서 동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함

<베 정부> 개정시행령이 각부처・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받아 컨센서스를 형성하여 개정되

었고, 각 기업의 불편함과 애로는 시행령이 최근(2.15) 시행됨에 따른 적응과정으로 생각함.

특히 베 정부는 고학력 또는 자격증을 가진 우수 외국인력의 고용을 희망함. 따라서 당분간

제152호 시행령 재개정은 곤란하나 향후 FDI기업 등의 의견을 받아 재개정을 검토하겠음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 대사관은 각국 대사관 및 코참, 코트라, JCCI 등 각국 유관기관과 함

께 동 시행령의 재개정을 베 정부에 지속 요구하고 있음

2. 전문가인정서 효력 거부

<Q> 한-베 전문가인정 MOU*(’13.12 체결)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전문가인정서의

효력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한국근로자의 해외 취업의 장애 발생. 우리대사관은 베 정부에

MOU 근거규정*** 마련 요청

 * 동 MOU에 따라 학력・경력이 없어도 ①한국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②K-Move 스쿨 수료

자, ③공공알선기관을 통한 취업자의 경우, 베 정부는 ‘전문가’로 인정하여 노동허가 발급

 ** (구)시행령(11/2016/ND-CP) 3조3항.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외국인 근

로자이다.

  a)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문서가 있는 자

 *** (개정)시행령(152/2020/ND-CP) 3조3항.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외국

인 근로자이다.

  c)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에 의해 결정된 특별한 경우

<베 정부> 베 정부의 우수 외국인력 채용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한-베 전문가인정서 효력이

실효되었음을 양해바람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대사관은 K-Move 스쿨 등 정부운영 해외취업과정에 대해 전문가/

운영감독자 증명서 발급 및 경력인정 가능성 등을 우리정부와 협의 중(향후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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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이슈 관련 애로・건의에 대한 

베트남정부 구두답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3. 전문가 인정요건 강화

<Q> 전문가 인정의 자격조건 강화(학사학위+경력3년, 또는 자격증+경력5년)로 인한 조건 충

족의 어려움

<베 정부> ‘전문가’로만 노동허가를 받으려는 관행이 문제. 학력/경력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각

요건충족 시 ‘전문가’가 아닌 ‘관리자’, ‘운영감독자’ 또는 ‘기술자’로도 노동허가* 신청 가능

 * 관리자: 기업을 관리하는 자 또는 기관・조직의 대표자・부대표자, 별도 인정요건 없음

 운영감독자: 기관・기업 등의 직속 부서(과, 팀 등)를 운영하는 부서장, 별도 인정요건 없음

 기술자: 훈련1년+경력3년 또는 경력5년

4. 베트남 내 경력 불인정

<Q> 전문가 경력은 해외 근무경력만 포함되고 베트남 내 경력은 제외되고 있다는 민원 발생

(하노이, 호치민, 하남 등). 그로 인해 실제로 베트남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가가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 

<베 정부> 베 근무경력 제외는 오해임. 시행령 제9조제4항b호에 따라 ‘전문가’는, “베트남 근

무경력기간에 대해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확인” 필요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대사관은 우리근로자의 베트남 근무경력에 대한 인증방안을 우리정

부와 협의 중(향후 별도 안내 예정)

5. 전공 불일치

<Q>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경력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전공과 다르다고 하여 전

문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대학전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현장혼란이 발생. 예컨데, 인사담당자가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한 경우, 홍보를 전공한 경우 등은 관련 대학전공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상황 발생

<베 정부> 관련 학위나 관련 경력은 폭넓게 해석・인정될 수 있음. 예컨대, 베트남어를 전공

한 자가 회계업무 전문가로 노동허가를 신청한 경우, 대학에서 회계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수

강했음을 증명하면 관련 학위로 인정되고, 회계업무를 담당하기로 예정된 전문가가 업무명

칭(예컨대 행정담당, 홍보담당 등)과 무관하게 과거 업무 중 회계와 관련된 업무가 있음을 증

빙하는 경우 관련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음

 한편, 만약 학위증에 전공이 없거나 단지 문학사, 어학사 등 간단히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

자는 성적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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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의 졸업증명서 효력 부인 

<Q> 한국에서는 대학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고, 과거에는 베 지방정

부도 대학졸업증명서를 대학학위증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일부지방정부는 대학

졸업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함

<베 정부> 대학졸업증명서가 대학 학위증과 동등한 효력이 있으며, 문제가 있는 지방성을 알려

주면 직접 이슈를 해결하겠음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정부(교육부)도 한국의 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

진다는 공식의견을 베 정부(노동보훈사회부)에 기발송

7. 대표사무소와 외국인기업연합회 노동허가 발급 소재지 변경 요청 

<Q> 호치민 등 남부지역 주재 외국인기업연합회와 대표사무소들은 현재 노동보훈사회부(하

노이 소재)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함. 이에 해당 시・성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

청함

<베 정부> 현재 온라인으로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남부지역 주재 외국기업연합

회 등은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8. 행정 절차의 불명확성 등

<Q> 담당자가 노동허가서 발급에 관한 절차(서류 등)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없고 담당자에 따라 안내가 다름으로 인한 혼선유발 및 발급 소요 기간 지연 

 또한 현재 다수 지방성에서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노동허가 발급이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행

정절차 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건의함

<베 정부> 개정시행령이 최근(’21.2.15)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초기 혼란으로 생각함. 지방정

부 해석이 중앙정부(노동보훈사회부)와 다를 경우, 이러한 이슈는 직접 처리하거나 지방정부를

지도하겠음. 또한 코로나19로 잠정연기된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를 통해 향후 행정절차 등

한국기업의 질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안내하겠음. 

 *당초 5월중순 베트남 북부(하노이, 하이퐁), 남부(호치민)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를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이후로 잠정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